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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과 남아

프리카공화국이

2017 국제축구연

맹(FIFA) U20

월드컵 축구대회

본선행 티켓을 따

내면서 24개 본선

진출국이모두확정됐다

세네갈은 6일(한국시간) 잠비아은돌라

에서벌어진 2017 U20 아프리카컵오브

네이션스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카메

룬을 20으로 격파 2승1무로 4강에 진출

했다

또 같은 시간 잠비아 루사카에서 열린

남아공과수단의B조 3차전에서는남아공

이 31로 승리하며 2승1패로 준결승에 진

출했다 준결승에 오른 세네갈과 남아공

은 이 대회 4강팀에 주어지는 U20 월드

컵본선행티켓을확보했다

전날 치러진 A조 3차전에서는 잠비아

와 기니가 나란히 4강에 진출해 역시 U

20 월드컵본선행을확정했다

아프리카 대륙의 출전팀이 결정되면서

2017 U20 월드컵에나설 24개팀이모두

결정됐다

2017 U20 월드컵은오는 5월 20일6

월 11일까지수원 전주 인천 천안 제주

대전등 6개도시에서열린다

개최국 한국을 필두로일본 베트남 이

란 사우디아라비아(이상 아시아 5개국)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

갈(이상 유럽 5개국) 미국 멕시코 코스

타리카 온두라스(이상 북미 4개국) 베네

수엘라 에콰도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이상 남미 4개국) 잠비아 기니 세네갈

남아공(이상 아프리카 4개국) 뉴질랜드

바누아투(이상오세아니아 2개국) 등 24개

국이우승트로피를놓고격돌한다

한편 국제축구연맹(FIFA)은 7일부터

대회 개최 도시에 대해 최종 실사에 나선

다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와 국

제축구연맹(FIFA)는 7일 인천을 시작으

로 8일제주전주 9일대전천안 10일수

원 등 6개 개최도시를 돌며 경기장훈련

장호텔 등 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조

직위가 6일밝혔다

FIFA 실사단은리아논마틴 FIFA U

20 월드컵 대회운영총괄을 비롯해 경기

의전마케팅매표텔레비전숙박안전

담당자등총 23명이다

조직위와 FIFA 실사단은 1214일 분

야별 실무 회의 후 15일 수원 아트리움에

서열리는본선조추첨행사를준비할계

획이다

연합뉴스

세네갈남아공 한국행 막차 탔다

U20 축구 본선진출국확정

오늘부터 FIFA 최종 실사

15일 수원서조추첨

아시아(5) 유럽(5) 북미(4) 남미(4) 아프리카(4) 오세아니아(2)

한국 일본

베트남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잉글랜드 프

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

르투갈

미국 멕시

코 코스타

리카 온두

라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잠비아

기니 세네

갈 남아공

뉴질랜드

바누아투

U20 월드컵 출전국

K리그클래식 슈퍼매치 FC서울과수원삼성의경기가열린지난 5일서울월드컵경기장에는 3만4376명구름관중이몰리면서

역대클래식개막라운드경기별최다관중기록을세웠다 연합뉴스

지난 주말 13만이 넘는 축구팬이 K리

그경기장을찾은것으로집계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6일 총 13만

4468명의 관중이 K리그 클래식과 챌린

지 2017이 열리는 11개의축구장을찾아

봄날의 K리그 경기를 만끽했다 K리그

클래식과챌린지가출범한이후역대최

다관중이다고밝혔다

광주 FC와 대구 FC의 달빛 더비 등

K리그 클래식 6경기에는 9만8353명이

경기장을 찾아 역대 클래식(2013년 이

후) 개막 라운드 최다관중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관중이 찾았던 2015시즌 8만

3871명에 비해 약 1만5000여 명이 증가

했다

FC 서울과 수원 삼성의 슈퍼매치로

열린클래식공식개막전에는 3만4376명

의 구름관중이몰리면서역대클래식개

막 라운드 경기별 최다관중 기록도 새로

작성됐다앞선기록은 2016년전북현대

와FC서울경기의 3만2695명이다

K리그챌린지도 3만6115명의관중을

동원하면서 역대 챌린지(2013년 이후)

개막 라운드 최다관중을 기록했다 앞

선 기록은 2015년에 작성된 3만4853명

이다

전북 김신욱은 전남을 상대로 후반 48

분득점에성공하며개막전최다득점주

인공이 됐다 김신욱은 20112014년에

는울산에서 2016과 2017시즌에는전북

에서개막전득점에성공하며총여섯골

을 기록했다 현역 선수 중에서는 강원

FC 정조국이 개막전 5골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 K리그 클래식 개막전 6경기에서는

13골 K리그 챌린지에서는 11골이 터지

는등개막전부터화려한골잔치가펼쳐

졌다

한편 K리그 클래식 2017은 KBS

KBS N MBC Sports+2 SPOTV+

SPOTV2채널등을통해전경기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시즌부터는 중계방송의

질을높이기위해카메라수를늘리는등

다양한시도가이뤄진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봄날씨도한몫K리그개막관중 13만명 역대최다

KEB하나은행이 4년간 총 140억규모

로K리그타이틀스폰서계약을맺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6일 한국프로축

구연맹(이하 연맹)이 5일 KEB하나은행

과 K리그 타이틀스폰서 계약을 체결했

다 계약 규모는 오는 2020시즌까지 4년

간 140억원이다고공식발표했다

이에 따라 K리그의 공식 타이틀은

KEB하나은행 K리그로 정해졌다 특

히이번타이틀스폰서 4년계약은국내 4

대프로스포츠역대최장기간이다

KEB하나은행은 1998년부터 20년간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을 후원해왔

다

또 프로아마 최강자를 가리는 FA컵

의타이틀스폰서를 18년간담당했다 K

리그에서는지난 2012년부터 4년간올스

타전을후원했다

이번 타이틀 스폰서 계약으로 K리그

는 지난 1995년 이후 22년 만에 순수 외

부 타이틀스폰서를 유치하게 됐다 지난

22년간 K리그 타이틀스폰서는 리그 회

원사 등 관련 기업에서 담당해 왔다 지

난해까지 5년 동안 연속 권오갑 총재가

사장을 지냈던 현대오일뱅크가 타이틀

스폰서를맡기도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K리그KEB하나은행 4년간 140억 후원계약


